
 
 

수필            특효약 

 

맹복실 

 

전자현미경으로나 볼수 있는 0.1 ㎛ 코로나비루스가 세계적판도를 휩쓴다.  

희망과 기대로 가득찬 새 출발의 그 설레임과 벅참을 순식간에 앗아가며 

2020 년에는 숨막히는 봄이 찾아왔다.   

만사람의 축복속에 정든 배움터를 떠나야 할 아이들의 귀중한 하루마저, 새 

책가방 달랑 메고 배움의 꽃대문에 들어서는 첫 등교길마저 매섭게 차단하며… 

그렇게 《새 출발》을 떼야 했던것은 비단 학생들만이 아니였다.  

올해 3 월 조선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북은 혹가이도로부터 남은 규슈까지 민

족교육의 현장으로 달려간 사랑하는 내 제자들의 새 출발 또한 여느해와 다른

것이였다. 

《초급부 2 학년을 맡게 되였습니다. 첫 수업 떨립니다.》 

《말은 잘 안 듣지만 학생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.》 

여느해 4 월이면 이런 소식이 날아올텐데 올봄의 소식은  

《하루빨리 학생들을 보고싶습니다.》 

10 년, 20 년을 달려온《선수》들에게도 처음으로 교단에 선 그날의 애틋한 추

억은 초심과 함께 잊을수 없는 법이다.   

하지만 올해 《신임교원》들에게는 수십쌍의 맑은 눈동자들을 마주하며 길고

도 짧은 첫 45 분수업을 치르는 그런 긴장과 두근거림마저 과분한 일로 되여버

렸다. 

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《감상》에 빠져있을 시간도, 락담할 시간도 차례지

지 않았다. 

온라인수업! 

일본각지의 학교선생님들이 사랑하는 학생들의 배움에 빈 시간, 빈자리가 있

어서는 안되겠다고 고군분투하며 발신하는 한 강의 10 분간의 온라인수업. 

아직은 학생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신임교원이기는 하지만 교육자된 책

임과 자세에서는 선배교원들에게 뒤질수 없다며 밤새껏 수업영상을 만들고 설

화를 넣어 편집하며 수업에 출연하고있다. 국어, 산수, 일본어… 

어느날 나는 어느 오사까의 초급학교에서 사업하게 된 제자의 온라인수업을 

보게 되였다. 

내 입가에는 절로 웃음이 피여났다. 

《어머니,왜 그래요?》 코로나비루스때문에 역시 조선대학 입학날을 목마르게 

기다리는 막내딸이 다가오며 화면을 들여다본다. 



 
 

《이 꽃이 무슨 꽃인지 상상해보세요. 이 꽃은 봄에 피는 꽃입니다. 잎은 톱

날모양인,,데 꽃은 노랗습니다, 날이 지나면 머리가 하얘집니다…》 

전자교과서 새 교재 동요《민들레》의 표상을 안겨주는 이끌기수업이다. 

모습은 보이지 않았어도 그리운 그 목소리는 제자의 모습과 함께 수업에 기

울인 성실한 노력과 정열을 그대로 전해주는듯 하였다. 

어찌 제자들뿐이랴. 일본각지의 선생님들이 다 그러하시다. 

말이 쉽지 10 분간의 온라인수업에 얼마나 많은 품과 고심이 깃들게 되는지 

아마도 사람들은 다는 모를것이다. 

 밤새 찍고 편집하여 보내온 《국어수업》동영상을 《검열》하여 《수정과제》

를 제기할 때 또 밤을 팰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안타깝다. 선생

님들은 우리 말 표현 하나, 띄여쓰기 하나 잘못 썼다고 휴일날에도 《완벽한》 

수업을 찍으러 학교로 나가신다.  자그마한 《흠》도 용납할세라… 

오직 학생들을 위하여, 보수도 명예도 바람이 없이 남모르는 고생을 마다하

지 않는 그런 헌신적이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이역의 

찬바람을 맞받아나가는 떳떳한 조선사람으로 자라나며 우리 학부모님들과 동포

들은 마스크도 소독액도 스스로 우리 학교와 동포들을 위해 바치시는것이 아닌

가. 

제 살 궁리에만 바빠 마스크《사재기》에 장사진을 이루고 조선유치원아이들

의 생명의 안전보다 수십장 마스크의 무게가 더 나가는 어지러운 일본사회에서 

참된 조선사람들을 키우려면 총련조직과 일군, 동포들이 한마음, 한뜻이 되여 

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.  

미래에 대한 책임과 량심과 헌신으로 뭉친 힘!!  이것이 0.1 ㎛ 코로나비루스

를 이기는 유일한 《특효약》이 아닌가.  

어느덧 제 스승들의 온라인수업의 세계에로 끌려들어간 딸이 혼자 중얼거린

다. 

《오랜만에 선생님들의 수업을 받고싶어.》 

나도 제자들앞에 항상 부끄럼없는 스승이 될수 있게 오늘도 바쁘게 하루를 

산다. 

 

 

 

 

 

 

 




